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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쿠팡 직원이란 사실이 좋아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요. 쿠팡 소속 선수가 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
습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13921/


쿠팡은 제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동선 선수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쿠팡은 신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해 개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쿠
팡에는 454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일을 하며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19년부터 장애인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매월 급여와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등 각종 임직원 복
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훈련장에서 12개 종목, 70명의 쿠팡 소속 선수들이 훈련에 집
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곤봉던지기 금메달 2관왕의 주인공을 만나러 강원도 원주로 떠나볼까요?



지난 11월 19일 쿠팡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 김동선 선수(강원도 대표)가 ‘제15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곤봉던지기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쿠팡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의 김동선 님(뇌병변 장애, 47세)은 지난 10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 육상 필드 종목인 남자 곤봉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3m 23cm. 한국신기록입니다. 은메달 선수보
다도 무려 20cm나 앞섰습니다. 2019년에 처음 곤봉던지기를 접하고, 1년 365일 비가 오는 날 빼고는 원주천 공터에 나가 연습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유난히 까맣게 그을린 그의 얼굴은 지난 여름 뜨거운 햇빛과 싸워 얻어 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김동선 선수가 출전한 곤봉던지기 종목은 뇌성마비 선수들이 주로 경쟁합니다. 비장애인 육상의 ‘해머던지기’ 종목에 해당하는데
요, 397ｇ짜리 나무 곤봉을 ‘오버핸드 스로’, ‘사이드핸드 스로’ 등 선수마다 구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던져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1960년 로마 장애인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곤봉은 팔 운동 근력, 손목의 스윙과 스냅을 이용하여 던지는 운동이라 이 부분을 매일 반복합니다. 전신 균형감각과 팔 근육도 생
겨요. 땀 흘리며 연습하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신감이 붙은 김 선수의 기량은 날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연이
어 11월 구미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부지런한 성격의 김 선수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쿠팡 입사 전에는 장례식장에 쓰이는 꽃 등 각종 상조용품을 만드는 곳
에 취직했었는데, 그만 그 업체가 3개월만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낙담하고 있던 차에 쿠팡에서 장
애인 선수단을 모집한단 소식이 그를 다시 웃게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살고 싶었습니
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쿠팡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장애수당이나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때보다 수입도 늘어나고 소속
감도 느낄 수 있었죠. 마침내 2020년 8월 쿠팡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동하면서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매달 일정급여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쿠팡 임직원의 복지혜택도 누리게 되니 마
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곤봉던지기 종목에 출전한 쿠팡 김동선 선수가 곤봉을 던지고 있
다.

김 선수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씻고 옷을 갖춰 입고 훈련에 나갑니다. 어려서부터 부지
런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혼자 사는 김 선수는 주.야간 두 명의 활동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낮에 도와주시는 분은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함께 다니며 손과 발이 되어 주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또 다른 활동보조인이 김 선수를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하는 단어, 요즘 김 선수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대표’입니다. 장애인 곤봉던지기 국가대표가 되
면 패럴림픽에 나가 쿠팡의 이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등 국내 최고대회에 출전해 우승했고, 이제 다음 단계인 아시안게임
에 나가 선전한다면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 출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곤봉던지기 종목은 장애등급에 따라 핸디캡이 주어
지므로 선수 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아직 김 선수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기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김 선수는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쿠팡 소속 선수로서 세계 정
상급 선수들과 당당히 겨뤄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곤봉을 실내에서 던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연습무대는 늘 야외입니다. 주로 드림체육관 근처 원주천이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 4일, 하루 4시간 근무(훈련)를 하는 것이 원주 쿠팡 선수단의 일상이지만, 김 선수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원주 드림체육관으로 출근합니다. 월요일이라고 쉬는 건 아닙니다. 그 날은 원주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곤봉을 던집니다. 연습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체육관 동료들은 김 선수를 연습벌레라고 부릅니다. 훈련에 대한 그의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김 선수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훈련을 하기 위해 차를 한 대 마련했습니다. 좋아하는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며 싱긋 웃습니다.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다 보니 다른 신체기능들이 약화되서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
리 김동선 선수는 따로 처방받아 먹는 약이 없어요.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쿠팡에 입사하고 소속감이 생기니
더 긍정적인 성격이 됐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김 선수의 컨디션을 알아채는 활동보조인의 이야기입니다.

쿠팡에 입사하고, 매일 체육관으로 출근을 하면서 다른 종목 선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지금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김동선 선수. 이
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는 고객이었는데, 제가 쿠팡 소속 선수가 된 게 여전히 신기하고 좋아요.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앞으로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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